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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혼 강예원, 돌싱 임원희에 호감 "외로워서 결혼 절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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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임원희, 강예원. (사진 = SBS TV '돌싱포맨‘ 캡처) 2025.07.08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이재훈 기자 = 미혼인 배우 강예원이 돌싱남인 배우 임원희와 핑크빛 분위기를 형성했다.

임원희는 8일 방송된 SBS TV 예능물 '신발 벗고 돌싱포맨'에서 '절친'인 배우 정석용의 결혼 소식에 분노했다.

그는 "나만 남을 줄 몰랐다. 내가 제일 먼저 갈 줄 알았다"고 토로했다. 

정석용은 "왜 그렇게 생각했어? 듣고 싶다"라고 맞받아쳤다.

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는 과정에서 강예원은 "(임)원희 오빠 잘생기셨잖아요"라고 말했다.

그는 "제가 봤을 때 호감이다. 얼굴도 호감상"이라고 부연했다.

임원희는 얼굴이 빨개지며 부끄러워했다.

가수 탁재훈은 "무리한 칭찬은 안 된다. 임원희는 '임병'이 있다. 여자가 조금만 친절하게

대해도 사랑에 빠진다"고 부연했다.

강예원은 모두가 말리는 가운데도 "진심으로 매력적으로 생기셨다"며 임원희에 대한 호감을 계속 드러냈다. 

강예원은 이날 "너무 외로워서 결혼이 절실하다"고 언급하기도 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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